
3일
코스피지수 6257.45

-338.00
▼ 코스닥지수 737.35

+17.59
▲ 유가(WTI, 달러) 84.67

+1.08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53.80 1403.80 1EUR 1678.94 1613.44

100 926.16 894.32 1CNY 222.15 201.01

2026년 8월 4일 화요일6 경 제

제주도민 내 집 마련 이렇게 어려워서야…

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최근 소폭 하

락세를 보이고 있지만, 지난 몇 년

간 급등한 가격에 비하면 하락 폭

이 미미해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부

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국 평균을

웃돌고,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

수 있는 주택도 전체의 절반 수준

에 머물렀다.

3일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

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주택구입

부담지수는 70.7이다. 전국 평균

(61.5)보다 9.2포인트 높은 수준으

로, 서울(179.3), 세종(98.3), 경기

(81.1)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

높았다.

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

가구가 표준대출을 이용해 중위가

격의 주택(아파트)을 구입할 때

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

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. 지수가

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

는 의미다. 제주의 지수 70.7은 중

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

구입할 경우 적정부담액(소득의

약 25%)의 70.7%를 주택담보대출

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함을 뜻

한다.

제주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는

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

2015년 3분기까지 2012년 4분기

(50.7)를 제외하면 줄곧 50을 밑돌

았다.

그러나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

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제주로 유

입된 영향 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

된 2022년 3분기에는 역대 최고치

인 90.9를 기록했다. 이후 소폭의

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전국

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

고 있다.

급등한 집값은 실제 주택 구매

가능 물량에도 영향을 미쳤다. 지

난해 제주지역 주택구입물량지수

는 53.8로 전국 평균(55.6)보다 낮

았다.

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

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을 활용해

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전체 주택

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.

지수가 낮을수록 구입 가능한 주택

물량이 적다는 뜻이다. 제주의 지

수 53.8은 중위소득 가구가 도내 전

체 주택 중에서 53.8%에 해당하는

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.

제주지역 주택구입물량지수는

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에는

67.5로 전국 평균(64.8)보다 소폭

높았지만,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난

해에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. 지

역별로는 서울(7.3)이 가장 낮았

고, 경기(45.3), 세종(48.1), 인천

(49.4)에 이어 제주가 다섯 번째로

낮아 상대적으로 주택 구매 여건이

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시가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

나오 에 개설된 온라인 직거래 플

랫폼 탐나는장터 의 입점 품목을

확대하고 추석 맞이 할인 판매를

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.

제주시는 우선 기존 GAP 친환

경 인증 농산물, 6차산업 인증제품,

전통식품, 전통주 등에 더해 입점

대상을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넓혀

취급 품목을 대폭 다변화한다.

특히 새롭게 입점하는 축산물과

수산물에도 친환경 인증, 이력제,

품질인증 등 생산자 정보를 명확히

확인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을 동일

하게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

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

조성할 방침이다.

이와 함께 제주시는 품목 확대

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

9월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도 운영

한다.

이번 기획전은 농 수 축산물과

특산품 선물세트 등 전 품목을 대

상으로 최대 40% 할인 행사를 추진

해 명절 성수기 소비를 촉진하고,

지역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물가

안정에도 기여할 방침이다.

탐나는장터 는 제주여행공공플

랫폼 탐나오 내에 개설된 온라인

직거래 플랫폼으로, 농식품과 관광

산업을 연계한 제주형 유통 모델

이다.

지난 7월 10일 공식 개장 이후 8

월 10일까지 최대 40% 할인 오픈

기획전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진행

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

확대에 나서고 있다.

위영석기자 yswi1968@ihalla.com

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미식관광 프로그램인 제주미(味)행 식도락 관광객 유치 조성 사업으로
오는 13일 송훈 셰프와 함께 특별 회차를 선보인다. 제주도관광협회 제공

제주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

며 제주 식문화를 체험하는 미식

관광 프로그램 제주미(味)행 이

오는 13일 송훈 셰프와 함께하는

특별 회차를 선보인다.

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미

(味)행 식도락 관광객 유치 조성

사업의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미국

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일레븐 매

디슨 파크 수셰프 출신인 송훈 셰

프가 함께 하는 특별 회차를 마련

했다고 3일 밝혔다.

프로그램은 제주소통협력센터

공유주방에서 진행되며, 참가 신청

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탐나오를 통

해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.

참가자들은 제주 토종 흑돼지 품

종인 난축맛돈 을 활용한 제주 향

토음식 몸국 만들기에 참여한다.

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이용해 동

문시장에서 장을 본 뒤 송훈 셰프

와 함께 여름철 보양식으로 재해석

한 몸국을 만들고 시식하는 일정으

로 진행된다.

지난 6월 18일부터 시작된 제주

미(味)행 은 오는 11월까지 모두

20회 운영된다. 로컬 미식 전문가와

의 만남을 비롯해 전통시장 장보기,

제주 전통음식 만들기, 마을 방문

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을

통해 제주 고유의 식문화를 오감으

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.

시기별로 만드는 음식은 각재기

국, 고사리육개장, 돼지고기산적,

빙떡, 자리물회, 옥돔무국, 전복소

라국, 갈치호박국, 쉰다리 등이다.

프로그램은 운영 초기부터 높은

예약률을 기록하며 회차마다 조기

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
참가자들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식

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이 신선했

다 , 단순한 관광을 넘어 제주를

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, 제

주 전통음식을 배우고 식문화를 이

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찬 프로

그램이었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

높은 만족도를 보였다.

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참

가자들의 높은 관심에 보답하고 더

욱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

위해 스페셜 회차를 마련했다 며

앞으로도 제주만의 전통 식문화와

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차별화된 프

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제주

미식 관광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

다 고 말했다. 문미숙기자

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장

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식

품기업 10곳과 함께 8월 한 달간

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

3일 밝혔다.

행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, 이커

머스 등에서 진행되며 라면과 즉석

식품, 음료, 과자, 빙과류 등 가공

식품 3838개 품목을 최대 57% 할인

판매한다.

할인 대상은 라면과 즉석밥, 국

수, 냉동식품, 두부, 김치 등과 음

료, 커피, 빙과류 등 여름철 수요가

높은 제품에 해당한다. 참여 업체

에는 최근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

상한 식품업체들도 포함됐다.

CJ제일제당은 즉석식품과 냉동

식품, 육가공품, 면류, 김치 등 1256

개 제품을 최대 50% 할인하고, 오

뚜기는 라면과 즉석밥, 국수, 카레,

식용유, 소스류 등 392개 제품을 최

대 50% 할인 판매한다.

농심은 봉지라면과 컵라면, 스낵

류 등 104개 제품을 최대 33% 할인

하고, 롯데칠성음료는 콜라와 사이

다, 커피류 등 692개 제품을 최대

57% 할인한다.

샘표는 장류와 소스류, 파스타류

등 372개 제품을 최대 50%, 오리온

은 과자류와 음료류, 빵류 등 101개

제품을 33% 할인 판매한다.

빙그레도 빙과류와 커피, 가공

유, 치즈 등 76개 제품을 최대 33

%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. 풀무

원과 팔도, 코카콜라도 행사 기간

가공식품을 최대 8∼50% 할인 판

매한다.

다만 구체적인 행사 기간과 할인

율, 대상 품목은 판매처와 제품별

로 다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

명했다.

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

관은 앞으로도 식품업계와 협력해

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

노력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.
연합뉴스


